
1. 

  에 지 료는 드 (Red Bull) 라는  1987  

스트리아에  처  시 었고 그 후 1997  미 에  

매  시 하  에 지 료 시  폭  

해 고 다[1]. 우리나라에 는 1960   스

라는  함  료가 매 었고, 2010 에 드 과 

핫식스  같  에 지 료가 매  시 하 [1], 

재 지 청 과 학생  직  사 에  는 료

 리 고 다[2]. 

  에 지 료는 감신경계  극하는 각 질 또는 몸  

운  하는  , 과라나, 타우린, 삼, 

청  고  에 지 료 취 실태  용 경험

계 학  간 학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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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고등학생  고  에 지 료 취 실태  용 경험  악하  한 실시  사연 다. 수집

 245  료  SPSS 18  술통계  χ²-test  실시하 다. 본 연 상  79.5%가 고  에 지 료  마신 

경험  었다. 고  에 지 료 취 후 50.6%가 용  경험했 , 용  가슴 근거림  가  많았다. 

 특   한 달 용돈(p=.019)과 주 여 (p=.033)에 라 고  에 지 료 취 경험과 한 차 가 었고, 

별(p=.001)과 건강상태(p=.006)에 라 용 경험과 한 차 가 었다. 또한 고  에 지 료 취 실태에 

 용 경험과  차 는 고  에 지 료  취 (p=.040)  취 시 (p=.005)에 라 한 차 가 었

다. 고등학생들  고  에 지 료  비   해 는 고  료  매  한할 수 는 책  안

 마 어야 할 것 , 학생 스스 가 할 수 는 역량 함양  해 지  건강  필 할 것 다.

주 어 : 고등학생, , 에 지 료, 취, 용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consumption and experience of adverse effects of 

high-caffeine energy drink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urvey including 245 students 

in D city.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χ2 test. In the results, 79.5% of the students had 

previous experience of energy drink consumption. 50.6% of students were experienced adverse effects, mainly 

palpitation.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high-caffeine energy drink consumption depending on monthly allowance(p=.019) and drinking(p=.033), and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adverse effects depending on gender(p=.001) and health condition(p=.006). Also,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adverse effects depending on drinking reason(p=.040)

and drinking time(p=.005). After, policy measures are needed to limit the sale of high-caffeine energy drinks and 

continuous health education is needed to foster the ability of students to control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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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등  함 하고 어 에 지 진, 각 , 집  향상 

그리고 운동 수행능  향상 등  목  취하게 다

[1,3]. 에 지 료는  고  료  는

, 고  료란 액체식    함량  ㎖당 

0.15mg 상  함 하고 는 료  미한다[3]. 한

비 원에  시 에 매 는 20개  에 지 료  평가한 

결과, 각 별 한 마다 포함   함 량   

1.0mg에   162.4mg 지 , 평균 58.1mg  

 함 하고 는 것  나타났다[2]. 식 약 안 처

  하루  취 고량   400mg, 산  

300mg, 어린   청  체  1kg 당 2.5mg , 체

 50kg  청  하루에 162.4mg   포함  

에 지 료  마시게  하루 취 고량  130% 수

 취하게 는 것 다[2]. 는 청  에 지 료 남

용  심각해질 수  알 수 다.

   신경계  말 신경계  극하는 용  

어 신경계  함  피  감 시키고 공  

운동  할  집 과 동  향상시키는  어 많

 청 들과 들  고  함  에 지 료  

취하고 다[4]. 하지만 지  고  에 지 료  

취는 , 심 맥, 신경 안 , 심각하게는 사망 지 

래할 수 다[3]. 2015 에는 본  20  남  

 독  는 원  사망하 고, 2017 에는 

미  10  청 도  과다 취  는 원

 사망한  다[5]. 2017  본 독학 에 는  

38개 병원  상  실태 사  한 결과,   

독    가 5 간 101 었고,  3

 사망한 것  보고 었다[5]. 또한 우리나라에 도 고

 에 지 료  매  마시는 고등학생  그 지 않  

고등학생에 비해 살생각  약 4  도 가한다는 연

결과[6]가 보고 었다.  하여 여러 나라에 는 에

지 료에 경고  시하도  하거나 청 에게 

매  지하도  하는 등  규  강 하고 다[5,7]. 

주에 는 고  료  약  하고, 웨

에 는 에 지 료  약 에 만 매하고 다. 또한 스웨

 15  하 아동에게, 미   주에  18  하에

게 에 지 료 매  지하고 는 실 다[7]. 우리나

라에 는 2018  9월 14  학  우수 매업 에

는 커피 등  든 고  료  매가  지 고 

 하지만[8], 에 지 료  편   상 에  매하

고 어 연  한없  쉽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에 지 료 한  피 복과 집  향상  가능하다

는 과 고  해 청 들  매   도하고 

다[1,7]. 라  우리나라 청  고  에 지 료  

취  한하고 용 생  할 수 는 강 한 

안 마  루어 야 할 것 다.

  내  고등학생  상  한 고  에 지 료에 

한 행연  살펴보 , 고  에 지 료 비실태

 한 연 가 었다[9-15]. 에 고  에

지 료  취한 후 용  경험  악하는 연 는 미

비한 실 다. 고  에 지 료  비실태 뿐만 아니

라 용 경험에 해 하고, 러한 결과  통해 에

지 료에 한 경각심  고취시키는 것  하다 하겠

다. 

  에 본 연 에 는 고  에 지 료  취가 가

하고 는 고등학  3학  상  고  에 지

료 비실태  용 경험  악하고  한다.  통하

여 청  고  에 지 료  한과 용  

하  한 안 마  시 료  공하고  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 는 청  에 지 료 취 실태  하고 

용 경험  악하  한 사연 다. 

2.2 연 상

  본 연 는 D 역시에 재한 고등학   집하고 

본 연 가 각 학  하여 담당 사에게 연  목

과 취지  료수집 시간 등  한 후  청하

다. 연  참여  수락한 3개  계 고등학 에 재학 

 3학  상  연  목 과 취지  하 다. 본 

연  목 에 동 하고 참여  수락한 학생  상  연

 지  실시하 고, 사 후 보상  공하 다. 

본 연 상  수는 G* power 3.1.1 program  용하

여 수  α는 0.05, 간 크  effect size 0.3 검

(power) 0.80에 필 한  본수가 181  산

었다.  본수   본 연 에 는 탈락  고

하여  268  수하 고, 실하게 답변한 23  

한 245    료  사용하 다. 료수집 

간  2018  8월 5  8월 23 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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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 도

1) 고  에 지 료 취 실태

고  에 지 료 취 실태는 Lee, Huh  Choi[9]

 Park, Lee, Lee  Jung[10]  지  참고  하여 

본 연 에 맞게 수 ․보 하여 사용하 다. 고  에

지 료 취 여 , 처  취한 시 , 아하는 에 지 료 

, 하루 평균 취량, 취 , 취 시 , 취 , 

취 후 과 여 , 과   9 항  어 

다. 

2) 용 경험 

  본 연 에 는 고  에 지 료  복용한 후 

용 경험  Lee, Huh  Choi[9]  도  사용하 다. 고

 에 지 료  복용한 후 용  경험한  없

는 경우는 1 , 그 다는 2 , 매우 그 다는 3  

하 ,  15 항  어 어 수가 수  

용  심한 것  미한다. Park, Lee, Lee  Jung[10]  

연 에  신뢰도 Cronbach‘s a는 .793 었고, 본 연

 Cronbach‘s a는 .787 었다.

2.4 료

  수집  료는 SPSS 18.0 프 그램  용하 다. 

상   특 과 고  에 지 료 취 실태 

 용 경험  실수  , 평균과 편차  

하 다.  특 에  에 지 료 취 경험과 

용 경험과  차   고  에 지 료 취 실태에 

 용 경험  차 는 χ² -test  하 다.

3. 연 결과

3.1 상   특

  본 연 상   특  Table 1과 같 , 남학

생 142 (58.0%), 여학생 103 (42.0%) 었고, 경 상태

는  140(57.1%)  가  많았다. 한 달 용돈  5만원 

상  150 (61.2%) 었고, 학  상  92

(37.6%)  가  많았다. 건강상태는  118

(48.2%), 보통  93 (38.0%), 나  34 (13.9%)  나타

났다. 학업 에 한   한 담감 도는 

 없  109 (44.5%), 보통  97 (39.6%), 심함  

39 (15.9%) 었다. 연  안하는  233 (95.1%), 

하는  12 (4.9%) 었고, 주는 안 마시는  213

(86.9%), 마시는  32 (13.1%)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142(58.0)

Female 103(42.0)

Economic status High 76(31.0)

Middle 140(57.1)

Low 29(11.8)

Monthly allowance 1~3< 35(14.3)

(10,000 won) 3~5< 60(24.5)

5≥ 150(61.2)

Academic achievement Upper middle 92(37.6)

Middle 86(35.1)

Low 67(27.3)

Health condition Poor 34(13.9)

Moderate 93(38.0)

Good 118(48.2)

Burden of parental expectation Severe 39(15.9)

Moderate 97(39.6)

None 109(44.5)

Smoking Yes 12( 4.9)

No 233(95.1)

Drinking Yes 32(13.1)

No 21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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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고  에 지 료   상  특

  고  에 지 료   상  특  Table 

2  같  체 상   고  에 지 료  마 본 

경험  는  195 (79.5%)  나타났다. 고  

에 지 료 취 시 는 학  가 98 (50.3%)  가  

많았고, 고등학  63 (32.3%), 등학  34 (17.4%)  

순 었다. 겨마시는 에 지 료 는 핫식스 116

(59.5%), 하루 평균 마시는 양  1  하가 168

(86.2%), 취 는 피곤해 가 126 (64.6%), 취 

시 는 공 할 가 136 (69.7%), 취 는 집  110

(56.4%)  가  많았다. 에 지 료 취 후 과가 

었다가 130 (66.7%), 없었다가 65 (33.3%) 었고, 

과 는  다가 77 (59.2%)  가  많았다. 

3.3 고  에 지 료 취 후 용 경험

  본 연 상  고  에 지 료  취한  후 

용  Table 3과 같  용  경험한 124

(50.6%) 었고, 경험하지 않는  121 (49.4%) 었

다. 용  가  많  경험한 것  가슴 근거림 었

고, 그 다  , 통, 어지러움과 나 안  등  

림 상 순 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High Caffeine Energy Drink Consumption                (N=24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Drinking experience Yes 195(79.5)

No 50(20.4)

Age of first drinking(N=195) Elementary 34(17.4)

Middle school 98(50.3)

High school 63(32.3)

Types of favorite drink (N=195) HotSix 116(59.5)

RedBull 23(11.8)

Monster Energy 28(14.4)

Other 28(14.4)

Frequency of daily drinking(N=195) ≤1 can 168(86.2)

≥ 2 can 27(13.8)

Drinking reason(N=195) Fatigue recovery 126(64.6)

Good taste 42(21.5)

Other 27(13.9)

Drinking time(N=195) Eating or snacking 7( 6.6)

Studying 136(69.7)

Under stress 8( 4.1)

Regardless of time 44(22.6)

Drinking place(N=195) House 110(56.4)

School 31(15.9)

Library 49(25.1)

Other 5( 2.6)

Drinking effect(N=195) Yes 130(66.7)

No 65(33.3)

Effects type(N=130) Arousal 77(59.2)

Improve concentration 9( 6.9)

Relieve stress 6( 4.7)

Energy Fullness 13(10.0)

Fatigue recovery 25(19.2)

Table 3.  Experience of Adverse Effects of High Caffeine Energy Drink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Experience of adverse effects Yes 124(50.6)

(N=245) No 121(49.4)

Type of adverse effects(N=124)
No Yes So yes Average

Mean(SD)N(%) N(%) N(%)

  Palpitation 26(21.0) 73(58.9) 25(20.2) 1.99(0.64)

  Difficulty in breathing 97(78.2) 21( 8.6) 6( 4.8) 1.27(0.54)

  Chest pain 90(72.6) 29(23.4) 5( 4.0) 1.31(0.54)

  Sleeplessness 66(53.2) 40(32.3) 18(14.5) 1.61(0.72)

  Dizziness 75(60.5) 38(30.6) 11( 8.9) 1.4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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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depressed 103(83.1) 17(13.7) 4( 3.2) 1.20(0.47)

  Headache 70(56.5) 39(31.5) 15(12.1) 1.56(0.70)

  Get stressed or feel anxiety 93(75.0) 24(19.4) 7( 5.6) 1.31(0.57)

  Nightmare 110(88.7) 11( 8.9) 3( 2.4) 1.14(0.41)

  Tremor 85(68.5) 27(21.8) 12( 9.7) 1.41(0.66)

  Mouth dryness 101(81.5) 20(16.1) 3( 2.4) 1.21(0.46)

  Nausea or vomiting 89(71.8) 28(22.6) 7( 5.6) 1.34(0.58)

  Abdominal pain 94(75.8) 23(18.5) 7( 5.6) 1.30(0.57)

  Diarrhea 96(77.4) 20(16.1) 8( 6.5) 1.29(0.58)

  Constipation 112(90.3) 8( 6.5) 4( 3.2) 1.13(0.42)

3.4  특 과 에 지 료   특 에  

고  에 지 료 취 경험과 용 경험과  

차

  본 연 상   특 에  고  에 지 

료 취 경험  차  살펴보  Table 4  같  한 달 

용돈(χ2=7.897, p=.019)과 주여 (χ2=4.542, p=.033)

에  한 차 가 었다. 한 달 용돈  5만원 상  

 고  에 지 료   많  취하고, 주  하지 

않는  에 지 료  게 취하는 것  나타났다. 

또한, 용  경험에 는 별(χ2=11.099, p=.001)과 건

강상태(χ2=10.193, p=.006)에 라 한 차 가 었다. 

여학생  남학생보다 용 경험  많았고, 건강상태가 

수  용 경험  낮았다. 

3.5 고  에 지 료 취 실태에  용 경험  

차

  고  에 지 료 취 실태에  용 경험  

차 는 Table 5  같  고  에 지 료  취 

(χ2=6.454, p=.040)  취 시 (χ2=12.866, p=.005)에 

라 한 차 가 었다. 피곤해  취하는 과 공

할 에 취하는 에  용 경험   많  것  

나타났다. 

Table 4. Difference of Drinking Experience and Experience of Adverse Effects of High Caffeine Drink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High caffeine

drinking experience χ2 p

Experience of

adverse effects χ2 p

Yes No Yes No

Gender Male 117(60.0) 25(50.0) 1.633 .201 59(47.6) 83(68.6) 11.099 .001

Female 78(40.0) 25(50.0) 65(52.4) 38(31.4)

Economic status High 65(33.3) 11(22.0) 3.754 .153 36(29.0) 40(33.1) 1.864 .394

Middle 110(56.4) 30(60.0) 70(56.5) 70(57.8)

Low 20(10.3) 9(18.0) 18(14.5) 11(9.1)

Monthly allowance 1~3< 25(12.8) 10(20.0) 7.897 .019 20(16.1) 15(12.4) 2.771 .250

(10,000 won) 3~5< 42(21.5) 18(36.0) 25(20.2) 35(28.9)

5≥ 128(65.6) 22(44.0) 79(63.7) 71(58.7)

Academic 

achievement

Upper middle 77(39.5) 15(30.0) 2.696 .260 44(35.5) 48(39.7) 3.148 .207

Middle 69(35.4) 17(34.0) 50(40.3) 36(29.8)

Low 49(25.1) 18(36.0) 30(24.2) 37(30.6)

Health condition Poor 27(13.8) 7(14.0) 1.100 .577 16(12.9) 18(14.9) 10.193 .006

Moderate 71(36.4) 22(44.0) 59(47.6) 34(28.1)

Good 97(49.7) 21(42.0) 49(39.5) 69(57.0)

Burden of 

parental expectation

Severe 30(15.4) 9(18.0) 0.548 .760 24(19.4) 15(12.4) 4.940 .085

Moderate 76(39.0) 21(42.0) 53(42.7) 44(36.4)

None 89(45.6) 20(40.0) 47(37.9) 62(51.2)

Smoking Yes 11(5.6) 1(2.0) 1.133 .287 6(4.8) 6(5.0) 0.002 .965

No 184(94.4) 49(98.0) 118(95.2) 115(95.0)

Drinking Yes 30(15.4) 2(4.0) 4.542 .033 21(16.9) 11(9.1) 3.319 .068

No 165(84.6) 48(96.0) 103(83.1) 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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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fferences of Experience of Adverse Effects according to Status of High Caffeine Energy Drink 

Consumption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ence of 

Adverse effects(n=195) χ2 p

Yes No

Age of first drinking Elementary 20(18.1) 14(16.7) 0.267 .875

Middle school 44(48.6) 54(52.4)

High school 26(33.3) 37(31.0)

Frequency of daily drinking 1 can 168(86.2) 72(85.7) 0.024 .877

≥ 2 can 27(13.8) 12(14.3)

Drinking reason Fatigue recovery 126(64.6) 46(54.8) 6.454 .040

Good taste 42(21.5) 24(28.6)

Other 27(13.9) 14(16.7)

Drinking time Earing or snacking 7( 6.6) 2( 2.4) 12.866 .005

Studying 136(69.7) 49(58.3)

Under stress 8( 4.1) 4( 4.8)

Regardless of time 44(22.6) 29(34.5)

Drinking place House 110(56.4) 44(52.4) 1.431 .698

School 31(15.9) 15(17.9)

Library 49(25.1) 22(26.2)

Other 5( 2.6) 3( 3.6)

Drinking effect Yes 130(66.7) 50(59.5) 3.388 .066

No 65(33.3) 34(40.5)

4. 

  본 연 는 D시에 재한 고등학  3학  학생들  상

 고  에 지 료 취 실태  용 경험  

악하  해 시도  연 다.

  본 연 에  고  에 지 료  취한 경험  는 

상 가 79.5%   차지하 다. 고  에 지

료 취 경험에 한  연 결과에 , 경 지역 

고등학생 77.6%[15]  천지역 여고생 74.3%[14]가 고

 에 지 료  취한 경험  는 것  나타났다. 

학생  상  한 연 에 는 지역 학생 

86.7%[10], 청주지역 학생 76.9%[11], 주지역 학생 

88.3%[9]  학생들  고  에 지 료  경험한 것

 나타났다.  고등학생과 학생들   고  

에 지 료  취한 것  나타났 므 , 들  상

 고  에 지 료에 한 건강  실시하여 고

 에 지 료가 가지는 험   지하고 스스

가 할 수 는 능  강 할 수 도  해야 할 것

다. 

  본 연 상  에  고  에 지 료  취한 

후 50.6%에  용  경험한 것  나타났다. 고등학

생  상  한 Lee, Kim과 Kim[15]  45.4%가 

용  경험하 다고 하 다. 또한, 학생  상  한  

Park, Lee, Lee  Jung[10]  연 에 는 51.1%  Lee, 

Huh  Choi[9]  43.6%가 용  경험한다고 하 다. 

용 상  보 , 본 연 에 는 가슴 근거림  가  

많았고, , 통, 어지러움, 나 안  등  림 

상  순  나타났다. 고  에 지 료  취한 후 

용에 한  연 에 도[9,10,15] 가슴 근거

림과  가  많  나타나, 본 연 결과  하

다.  취하  시  에 지 가, 집  향상, 

스포  경  향상, 피 복 등   과가  

하지만, 지  과  취할 에는 압 가, 심

동  빨라짐, 맥, 수 애, 신경 안 , 스꺼움 등

 상  보 다[2,3]. 여러 나라에  고  에 지

료  용 사 가 생 어[5], 에 지 료에 한 강

한 규 가 루어지고 다. 우리나라에 도 고  에

지 료  용  하  해 가 차원  규  

강 하고 어 에 지 료에 한 과 고  한  

 시 도  엄격한 리 등  필 할 것 다. 

   특 에  고  에 지 료 취 경험

과  차  보 , 한 달 용돈과 주여 에 라 한 

차 가 었다. 청  상  한 Yun[16]과 학생

 상  한 Yoo  Sim[17]  연 에 도 한 달 용돈

 많 수  에 지 료 취 경험   것  나타나, 

본 연 결과  하 다. Yun[16]  5만원 상 는 

청  5만원 미만  는 청 에 비해 에 지 료  

1.23   많  취하는 것  나타나, 용돈  상

 많  경우에 에 지 료  매능    알 수 

다. 에 Park, Lee, Lee  Jung[10]  연 에 는 

한 차 가 없었다. 각 연 마다 용돈  주가 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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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  연  달라 단순 비 하  어 운  

므  향후 상  연 과 용돈  주  동 하여 비

하는 후연 가 필 하다 하겠다. 

  또한, 본 연 상  주여 에 라 에 지 료 

취경험과 한 차 가 었고, 청  상  실시

한 행연 [16,18,19]에 도 주 여 에 라 한 차

가 었다. 고등학생  상  한 Ra, Yun, Kim과 

Ryu[18]  연 에 는 주경험  없는 학생에 비해 주

경험  는 학생  에 지 료 취가 1.28   았다. 

에 지 료안 실태 사에 하 , 에 지 료 취 경험

 는 학생  49.3%가 술과 어 마신 경험  었고, 

미  경우 학생  25%가 에 지 료  술  어 마

신 경험  는 것  보고 고 어[3], 미 보다 우리나

라가  수  알 수 다. 에 지 료   알

 과량 취했   나타나는  등과 같  신체  

각  지  해해  과  하게 고 그 결

과 신체 , 신  용  어나거나 각  사고  생

빈도  게 다[3]. 러한  해 나다  스웨

에 는 에 지 료  술  합해  취하지 말도  주

 시  하 고, 업 에  에 지 료

 매  지하고 다[3]. 라  우리나라에 도 고

 에 지 료  술과  용에 한 주 사항  에 지

료에 해야 하고, 주  함께 에 지 료  취 시

에 생할 수 는 해 에 한 보  건강  지

 실시해야 할 것 다. 

  본 연 에 는 연여 에 라 에 지 료 취 경험과

는 한 차 가 없었고, 는 학생  상  한 Lee, 

Huh  Choi[9]  연 결과  하 다. 에 청

과 학생  상  한  연 [10,16,18,19]에

는 한 차 가 는 것  나타나, 본 연 결과  차

가 었다. 연 가 비 연 에 비해 고  에 지 료

  많  취하는 경향  고  에 지 료  해

과 용 등에 한 보   지하지 못한 채 

에 한 심에  비  것 라고 하 다[10]. 또

한 고등학생  상  한 Azagba, Langille  

Asbridge[20]  연 에 도 에 지 료  주 취하는 

청  에 지 료  취하지 않  청 에 비해 감각

 향  하게 다고 하 다. 향후 고  에

지 료  취 경험과 연과  상 에 한 후 연

가 필 하다 사료 다. 또한 청 들    

하고 청  감각  향  고  에 지 료

 연  주 등   행  어지지 않고 

 행  연결  수 도  하는 략 개  루어

야 할 것 다.   

  본 연 상   특 에  고  에

지 료  취한 후 용 경험과는 별과 건강상태에 

라 한 차 가 었다. 본 연 상 는 여학생  남

학생보다 용   많  경험하는 것  나타났다. 우

리나라 만 18  여학생  체  54.0kg, 남학생  

66.7kg  [21], 동  고  에 지 료  취한 경

우 여학생  남학생보다 보다  많   취하는 

것 다.  하루 취 고량에  어린   청

 체  1kg 당 2.5mg [2], 하루에 162.4mg  

 포함  에 지 료  마시게  여학생  하루 

취 고량  120%, 남학생  97% 수  취하게 는 

것 다. 라  고  에 지 료  취한 후 용 

경험  여학생  남학생보다 많  것  단 다. 

  본 연 상  건강상태에 라 용 경험과 

한 차  보 고, 건강상태가 간 거나 낮   

용   많  경험하 다. 고등학생  상  한 Lee, 

Kim과 Kim[15]  연 에 는 건강에 한 심도에 

라 한 차  보 , 건강에 한 심 도가 간 

또는 낮  경우가 건강에 한 심 도가  에 비

해 용  많  경험한 것  나타났다. 청  상

 한 Yun[16]  연  학생  상  한 Park, 

Park과 Kim[19]  연 에 는 고  에 지 료  

취빈도가 수  우울감, 슬픔, 스트 스 등   

신건강 가  많았다. 또한 Park, Hahm. Kim과 

Min[6]  고  에 지 료  취한 고등학생  취

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살생각  험  게 나타났

다.  여러 용 사 보고에 하 , 질  가진 

에게 고  에 지 료  취가 질 에 한 

향  미  것  나타나[9], 고  에 지 료는 취 

상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신  건강에도 해한 

향  미  알 수 다. 라  본 연 상  건강상

태가 간 거나 낮   경우에는 고  에 지 료

 취  해 건강상태가 욱 나빠지는 등  악순  

야  수 므 ,  사 에 할 수 도  건강

 실시 등  안  마 어야 한다. 또한  

용  각 개  에 한 민감도나 건강상태에 

라 다 고, 고  지  취하는 경우 건강상 

큰 가 생  수 므 [15], 하루 량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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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여 량  취할 수 도  리해야 할 필

가 다.

  본 연 상  고  에 지 료 취에  

용 경험  차  한 결과, 고  에 지 료  

취  취 시 에 라 한 차 가 었다. 고

 에 지 료  피곤해  취하는 과 공 할  

취하는 에  용 경험  많았다.  고등학생

과 학생  고  에 지 료  시험 간에,  쫓

거나, 피  복  해 취하는 것  나타났다

[9,12,15,17]. 또한 시험 간에는 ․고등학생 취 경험  

에  25.0%, 학생 취 경험   54.1%가 고  

에 지 료 취 빈도  늘리 , 하루 1  도   마  

하루 취 량  과하는 학생  31.1%, 2  상  

 마  용 생  우 는 학생  8.1%  나타났다

[3]. 시험 간에 단 간  각 과  보  해 고  

에 지 료가 가진 험  식하지 못하고, 습  

공 할 나 피곤할 에 수시  취하는 경우 신경과민, 

, , 심 동수 가, 통  우울  등  용  

하고,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도  건강상  

해가 래  수 다[3,17]. 라  청 들  고  

에 지 료  별하게 취하지 않도  하  해 청

 하 매 지, 에 지 료  주   강 , 에 지

료   함량 한, 에 지 료  과 고 지 등

 포함한 규 안  강  등  포함한 강 한 책  수

립 어야 할 것 다.   

  본 연 는 상 가  지역에 편 어 므  결과

 하 에는 한  가진다. 후 고  에

지 료 취 실태  용 경험에 한 복연  실시

하여  는 본  보해야 할 것 다. 뿐만 아니라 

용  경험한 학생  상  질  연  등  실시하

여 보다 심    악할 수 는 연 가 실

시 어야 할 것 다.  

5. 결   언

  본 연 는 D시에 재한 고등학  3학  학생  상

 고  에 지 료 취 실태  용 경험  

하  해 실시  연 다.  

  본 연 결과, 79.5%가 고  에 지 료  마신 경

험  었다. 고  에 지 료는 피곤해 , 공 할 , 

집에  취하는 경우가 가  많았다. 고  에 지

료 취 후 과가 었다는  없었다는 에 비해 많

았고, 주  과   움  가  많았다. 고  에

지 료 취 후 50.6%가 용  경험했다. 용 

에는 가슴 근거림  가  많았고, , 통, 어지러

움, 나 안  등  림  순  나타났다.  

특   한 달 용돈과 주여 에 라 고  에 지

료 취경험과 한 차 가 었다. 또한  특  

 별과 건강상태에 라 용 경험과 한 차 가 

었다. 고  에 지 료 취 실태에  용 경

험과  차 는 고  에 지 료  취  취 

시 에 라 한 차 가 었다.  

  우리나라 청 들  고  에 지 료에 많  

어 , 에 지 료  취  해 용  경험하

는 학생들  많  알 수 다. 에 에 도 학  

우수 매업 에 는 커피 등  든 고  료  매

  지 등  규  용하고  하지만, 여  

청 들  에 지 료  쉽게 해  취하고 는 상

다. 라  책  아동과 청  상 고  

에 지 료  매   한하는 등  보다 강 한 

규 안  마 어야 할 것 다.  동시에 청 들

 스스  고  에 지 료  취  한할 수 는 

역량  강 하  해  고  에 지 료  해 에 

한 건강  지  루어 야 할 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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